
공룡 박물관으로 유명한 드럼헬러

는 캘거리에서 북동쪽 방향으로

160km , 에드몬톤에서는300km 떨

어져있다.

이곳은 Badland라는 이름의 특이

한 지명 으로도 유명한데 지금도 이

곳에서는 공룡 뼈들을 쉽게 발견할

수 있을 정도로 공룡 화석에 관해서

는 세계적인 명소이다.

이곳에는 공룡박물관 외에도 볼거

리가 많은데 대부분 박물관만 보고

돌아온다. 그래서 본지에서는 드럼

헬러에 가 볼만한 모든 관광코스들

을 종합 정리해 보았다. 멀지 않으므

로 온 가족과 함께 여름철 당일치기

여행으로도 좋고, 캠핑을 하면서 며

칠 정도 체류하면서 골프도 치고 배

드랜드에서 등산이나 산책도 하면서

공룡화석도 찾아본다면 더욱 멋진

추억을 만들 수 있겠다. 일단 시내에

서부터 시작해 드럼헬러 주변을 한

바퀴 도는 코스로 소개한다.

드럼헬러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

기 시작한 것은 오래전 일이 아니다

.1987년 웬디 슬로보다라는 한 소녀

가 데블스 쿨리(Devil's Coulee)지역

에서 우연히 공룡 알을 찾게 되면서

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되었다.

이곳은 약 1억 년 전에 서식했던 공

룡의 화석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

데 이미 발견된 공룡 화석 종류만 해

도 150여 종이 넘는다. (편집부)

▶ 세계 최대 공룡 모형

드럼헬러 시내 관광안내소에 설치

된 대형공룡모형, 세계최대 규모라

고 한다.

▶ 공룡 골프장

시내에서 838번 도로를 북서쪽으

로 올라가면 공룡박물관이 나온다.

여기서 조금만 더 직진하면 Dinosaur

Trail 골프장이 나온다. 배드랜드의

특이한 지형 위에서 만들어진 이곳

18홀 골프장 코스는 경치도 좋고, 아

기자기하고 재미난 코스로 알려져

있다. 특히 후반 9개 홀의 코스가 환

상이다. 주중에는 특별가격으로 카

트 포함 50불에 이용 가능하다.

http://www.dinosaurtrailgolf.com/

▶ Horse Thief Canyon

골프장에서 좀더 직진해 북서쪽으

로 약 5분정도만 더 언덕위로 올라

가면 왼쪽으로 Horse Thief Canyon

이나온다. 도로에 설치된 간판이 작

으므로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자.

언덕 위에서 내려다 보는 캐년 경

치가 일품이며, 아래쪽으로 오솔길

들이 나 있어 산책 겸 등산도 가능하

다.배드랜드 특유의 지형으로 인해

여름철 등산객들에게 인기있는 코스

이기도 하다. 7천만년전쯤 형성된 총

천연석 지층들이 화려한 자태를 뽐

내지만 풀 한 포기 자라기 힘든 기후

라 ‘배드랜드’라고 불리고 있다.

▶ Bleriot Ferry

앨버타주 최초의 페리로 기록되어

있으며, 1913년 West of Munson이

란 이름으로 처음 만들어졌다. 1966

년 이곳 농부 Andre Bleriot의 이름을

따서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.

자동차와 사람을 태우고 105M의

강폭을 건네주는 이 페리는 아마도

세계에서 가장 짧은 코스를 오가는

페리가 아닐까 싶다. 무료로 운행되

며, 다리를 놓으면 이동이 더 편리하

겠지만 관광객들을 위해 남겨놓은

것이라고 하니 꼭 이용해 보자.

Horse Theft Canyon에서 나와 좌

회전해 삼거리에서 한번 더 좌회전,

거기서 3분정도만 더 가면 페리 선착

장이 나온다.

▶ Orkney Viewpoint

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는 강 풍경이

환상이다. 페리에서 내려 삼거리에

서 좌회전해 조금만 가면 왼쪽 편으

로 입구가 있다.

▶The Canadian Badlands Pas-

sion Play

2,500석 규모의 야외극장은 2천년

전 예수님 시대에 맞추어 무대가 꾸

며져 있다. 매년 7월, 신약성경을 주

제로 보름 동안 공연이 펼쳐지는데

극장 자체도 웅장하고 멋지지만 내

용도 좋아 캐나다는 물론 미국과 다

른 나라 사람들도 이 연극을 보기 위

해 몰려들 정도이다. 크리스천이 아

니라도 한여름 세계적인 규모의 야

외 공연을 즐기는 것도 좋은 추억거

리가 되겠다.

올해는 7월 7일부터 23일까지 매

주 금,토,일요일 총 9회의 공연이 열

린다. (입장료는 50~65불)

Orkeny 전망대에서 계속 837번 도

로를 타고 남쪽으로 직진하다 보면

드럼헬러 시내 바로 못 미쳐 오른쪽

으로 Passion Play 연극장소가 나온

다. 공연 당일에는 도로가 주차장으

로 변할 정도로 매우 혼잡하니 시내

쪽에 차를 세워두고 걸어가는 게좋

다.

http://canadianpassionplay.com

▶ The Hoodoos

드럼헬러는 물론 밴프 쪽에도 후드

들이 많지만, 이곳의 후드는 가장 기

이하면서도 멋진 모습을 간직하고

있어 ‘캐나다 배드랜드의 심장’으

로 불리는 곳이다. 수백만년 동안의

침식과 풍화작용으로 만들어진 길이

5~7M높이의 가느다란 기둥들과 그

기둥을 살짝 덮고 있는 넓고 납작한

바위 모습에 경탄이 절로 나올 뿐이

다. 인근 언덕 위로 산책이 가능하니

둘러보도록 하자. 드럼헬러 시내를

관통해서 10번 국도를 타고 동쪽으

로 약 15분정도 가면 왼쪽으로 The

Hoodoos 관광지가 나온다.

▶ 탄광촌 탐방

The Hoodoo에서 동쪽으로 5분정

도만 더 가면 Atlas Coal Mine이 나온

다. 여기서 탄광열차를 타고 당시 탄

광을 둘러볼 수 있다.

5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운행

http://www.atlascoalmine.ab.ca/

▶ Rosedale Suspension Bridge

1931년 세워진 이 현수교는 강 건

너 탄광촌에 물자와 장비를 옮기기

위한 수단으로 탄광회사(The Great

West Coal Company)가 세웠다. 탄

광촌이 문을 닫은 이후 현재는 관광

객을 위해 남겨져 있는데, 제법 긴 다

리(117M)도 인상적이지만 다리 바

닥이 철조망처럼 구멍이 송송 나 있

어 스릴이 넘친다.

탄광은 오래 전 문을 닫았으나 아

직도 강 건너 언덕 위에는 당시 석탄

재들 불이 꺼지지 않은 곳들이 있어

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

다.

▶ 서부시대 선술집

‘마지막 기회’현수교가 있는

Rosedale에서 남쪽으로 10x도로를

타고 10분정도만 내려가면 Wayne

이란 작은 마을이 나오며 이곳에

Last Chance 살롱도 관광코스 중 하

나이다. 1913년에 세워진 Rosedeer

Hotel에 딸린 선술집으로 서부개척

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

다. 특히 천정에 붙어 있는 세계각국

의 지폐들 속에서 한국돈을 찾아보

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.

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축제가 매

년 크게 열려 바이커족들의 성지였

으나 안전상의 이유로 정부에서 행

사를 막아 더 이상 대회는 열리지 않

고 있다. 과거 탄광촌이었다가 지금

은 인구 33명의 아주 작은 마을이 되

었는데, 동네 입구에 인구가 쓰여 있

는 표지판이 이색적이다. 과거엔

2490명, 지금은 33명.

▶ 한인 운영 캠핑장

드럼헬러에는 캠핑장들이 여러 곳

있지만, 그 중 The Hodoo RV Re-

sort & Campground가 한인이 운영

하는곳이다.

대규모 캠핑장 가운데 넓은 잔디밭

있어 온 가족이 마음 놓고 뛰어 놀기

좋다. 바로 옆에 강변도 있어 낚시도

가능하며, 여기서 민물조개도 잡아

서 끓여 먹을 수 있다. RV캠핑장도

있는데, 이곳에 캠핑카를 일년 내내

세워놓고 집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

많다. 담장도 만들고 뜰과 정원도 만

들어 놓은 게 이색적이다. 1년 사용

료는 2,500~3,000불 수준이며 캠핑

장을 운영하는 기간인 5~10월까지

는 내 집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.

일반 별장에 비해 부동산세도 없고,

유틸리티도 저렴해서 그런지 들어오

려는 대기자들이 많다고 주인이 귀

뜸해 준다.

한편, 이곳 캠핑장에 세워놓은 캠

핑카 한대는 대여를 해주고 있다. 캠

핑카에서 가족들과 멋진 추억을 만

들고 싶은 이들에게는 좋은 기회일

듯. 여름철 주말은 성수기라 미리 예

약이 필요하다.

시내에서 10번 국도를 타고 동쪽

으로 가다가 The Hoodoos 바로 못

미쳐 오른쪽에 있다.

www.hoodooresort.com (끝)

드럼헬러 인근의 웨인이란 마을 입구 인구 표시판.

매년 7월 드럼헬러 노천극장에서 열리는 Passion Play연극의 한 장면.

드럼헬러 시내에서 서쪽으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Horse Thief Canyon, 그랜드캐넌 못지 않은 자태를 뽐내고 있다.

드럼헬러의 모든 것




